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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을감자 안정 생산, 통 씨감자 선택과 초기 
관리가 핵심

- 30~60g 통 씨감자 선택해 충분히 싹 틔워 파종
- 물길 정비 후 알맞은 깊이로 심어 부패·노출 피해 예방에 힘써야

 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은 가을 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통 씨감

자의 크기와 싹 발생 상태를 확인하고, 토양수분과 파종 깊이 등 초기 재

배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 가을 감자는 주로 고온다습한 8월에 심어 서리가 내린 뒤 수확한다. 파종 

시기가 고온기 또는 장마와 겹치고 생육기간도 짧기 때문에, 부패를 줄이

고 싹이 빠르고 고르게 나오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.

 가을 감자를 재배할 때는 부패를 막기 위해 절단하

지 않은 30∼60g 정도의 통 씨감자를 이용하는 것

이 좋다. 봄 재배처럼 감자를 절단해 심으면 고온다

습한 환경에 절단 부위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상처 

부위로 병원균이 침입해 부패를 일으킬 수 있다.

 선별한 씨감자는 파종 전에 충분히 싹을 틔우고, 파종 직전에는 싹이 고

르게 발생했는지 확인한다. 씨감자의 휴면타파(잠 깨우기)가 되지 않았다

면 싹이 늦게 터 초기 출현율*이 낮아지고 생육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

해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다. 

 *출현율: 종자(씨감자)를 파종한 후 지표면을 뚫고 나오는 개체의 비율

 휴면기간이 짧고 별도의 휴면타파(잠깨우기) 처리 없이도 재배할 수 있는 

감자로는 2기작 품종 ‘추백’, ‘대지’, ‘은선’, ‘금선’ 등이 있다. 

절단하지 않은 통 씨감자

 씨감자를 싹 틔울 때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

감자를 1~2겹 정도로 얇게 깔아서 관리한다.

 파종 전에는 토양의 물 빠짐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. 장마나 집중호우 뒤 

토양이 지나치게 습하면 토양 내 산소가 부족해 씨감자가 썩기 쉬우므로 

물길을 먼저 정비한 뒤 흙이 적당히 마르면 파종한다.

 씨감자는 윗부분에 흙이 약 5cm 정도 덮이도록 심는다. 이후 감자 싹이 

올라오면 고랑의 흙을 5cm 정도 더 덮어준다. 적절한 흙덮기는 싹이 안정

적으로 나오는 데 도움이 되며, 토양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수분이 

급격히 변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. 또한 강한 비로 흙이 씻겨 내려가거나 

씨감자가 노출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.

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조광수 소장은 “가을감자는 통 씨감자를 이

용해야 8월의 고온과 장마에도 썩지 않고 싹이 잘 날 수 있다.”라며, “싹틔

우기와 재배지 관리에도 힘써 안정적으로 수량을 확보하시길 바란다.”라고 

전했다. 

붙임 1. 통 씨감자 크기 및 파종 깊이에 따른 가을감자 생육 특성

     2. 가을재배 활용 가능한 2기작 감자 품종 

담당 부서

국립식량과학원 책임자 소  장 조광수 (033-330-1510)

고령지농업연구소 담당자 연구사 이희태 (055-350-1640)



붙임 1 통 씨감자 크기 및 파종 깊이에 따른 가을감자 생육 특성

□ 통 씨감자 크기별 휴면타파율

 ○ 통 씨감자 크기가 커질수록 휴면타파가 빨라지는 경향

□ 파종 깊이별 가을감자 출현율

(식량원, 2021)

구분 15cm 10cm 5cm
새봉 55.6 88.9 95.6
은선 95.6 99.4 98.3
대지 87.8 97.2 100.0

 ○ 파종 깊이가 깊어지면 출현이 늦거나 출현율이 낮아질 수 있음

□ 파종 깊이별 가을감자 총 수량

 ○ 5~10cm 파종에서 15cm 파종보다 총수량이 많았음

□ 통 씨감자 및 절단 씨감자

<그늘에서 싹을 틔운 통 씨감자> <절단 씨감자>

 ○ 가을재배 시 절단하지 않은 통 씨감자를 이용하면 씨감자 부패를 줄이고 안정적인 

출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함



붙임 2 가을재배 활용 가능한 2기작 감자 품종  

 ○ 잠자는 기간 짧은 ‘은선’, ‘금선’ 품종 


